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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클리퍼스, 
50년째 지구 결승 실패

LA클리퍼스가 덴버 

너겟츠에 3연패하며 

커퍼런스 파이널 진출

에 실패했다.

16일‘노컷뉴스’에 

따르면 49시즌 동안 컨

퍼런스 파이널에 진출

하지 못한 LA클리퍼

스는 2019-2020시즌

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FA 카와이 레너드와 

4년 1억4,200만 달러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오클라호마시티 썬

더에서 뛰고 있던 폴 조지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다. 

LA클리퍼스는 LA 레이커스에 이어 서부 컨퍼런스 2위

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LA클리퍼스는 1라운드에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4승2

패로 꺾고 2라운드로 향했다.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3위 

덴버 너겟츠였다. LA클리퍼스는 3승1패로 앞서며 컨퍼

런스 파이널 진출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5, 6차전을 

내리 내주며 승부는 원점이 됐다.

그리고 15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서부 컨퍼런

스 2라운드 7차전에서 덴버에 89대104로 졌다. 믿었던 

레너드와 조지가 침묵했다.

LA 클리퍼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실패 기록은 50

년 연속으로 늘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MLB, NFL, 

NHL) 최다 불명예 기록이다. 2위는 NBA 샬럿 호네츠

(30년), 3위는 NHL 콜럼버스 블루 재키츠(19년)다.

LA다저스 8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김광현, 팀 에이스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경기 일정이 단축된 가운데 

LA다저스가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을 확정했다.

다저스는 16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

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에서 A.J. 폴록과 크리스 테일

러의 홈런포를 앞세워 7-5로 승리했다. 메이저리그 전

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는 이날 현재 시즌 35승 

15패로 승률 0.700을 기록, 남은 10경기 결과와 관계없

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2013년 이후 8년 연

속 가을야구에 나서는 다저스는 1988년 이후 22년 만

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4개월이나 지연 개막한 올 메이저

리그는 정규리그 팀당 경기 수가 162경기에서 60경기

로 대폭 축소됐다. 대신 포스트시즌 진출 팀은 10개 팀

에서 16개 팀으로 확대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

그 3개 지구 1,2위팀과 이들을 제외한 팀들 중 승률이 

올해 미국프로야구(MLB)데 데뷔

한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의 에이

스 활약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왔다.

17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세

인트루이스 지역 라디오인‘KMOX’

는 전날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

해 의지해야 할 선수 5명을 선정했다. 

김광현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KMOX’는 김광현에 대해“김광현은 최근 네 번의 

선발 등판에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소화했다. 더 좋

은 것은, 이 선발 등판에서 그의 평균자책점이 0이라는 

높은 4개팀(각 리그 2개팀)이 가을야구에 참가한다.

포스트시즌은 이달 30일 막을 올린다. 월드시리즈는 

10월21일부터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

에서 개최된다.

사실”이라며 김광현의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칭찬했다.

그러면서“만약 그가 건강을 유

지한다면, 김광현은 잭(플라허티)

이 가보지 못한 에이스가 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김광현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5선발 경쟁을 벌였다. 시즌 시작

은 마무리로 마운드에 올랐으며, 

시즌 중반 선발로 돌아온 뒤 자

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날 현재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은 0.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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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덴버 

너겟 츠와의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수

비를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사진=LA

클리퍼스 트위터

▲ 김광현. 사진=타운뉴스 DB


